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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성의 차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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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자아분화와 정서표현성의 차이를 검정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U광역시 N구 지역의 경찰청 위탁상담센터에서 교육상담을 받고 있는 위기청소년들 123명을 대상으
로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변량분
석,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자아분화의 차이
는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 과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기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표현성의 차이는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 과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위기청소년인 경우, 부모와 동거 및 대화시간을 충분
히 갖을수록 원가족자아분화와 정서표현성 수준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위기청
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원가족자아분화와 정서표현성 수준을 향상시켜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돕는 것이 중요
함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위탁상담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상담프로그램 개발이 필
요하며 또한, 정서적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 between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of adolescents in crisis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subjects were 
123 adolescents in crisis receiving educational counseling 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commissioned 
counseling center in U city. Statistical software R was used for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independent-sample T-test, and one-way ANOVA. A Scheffe test was used for the 
post hoc analysis. From the results, we see that the differences in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of adolescents in crisis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ad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type of carers living with' and 'average time spent in 
conversation with carers per day'. It was found that the more adolescents in crisis spend time together 
and talk with their carers, the higher the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for the growth of adolescents in crisis, it is important to help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ability by improving self-differentiation and emotion expressive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al counseling program that considers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in crisis. We also notice that research and support measures 
on a policy-level for emotional support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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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 

되었다. 반면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경제적 양극화로 
위기가정이 증가되고 있다[1]. 따라서 빈곤과 가정해체라
는 이중적인 고통으로 위기청소년의 비행문제가 심각하
다.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인
구에서 추정된 위기위험군 인구는 약 77만 명이며 이중 
2만 6천 명은 개입이 시급한 고위험군으로 보고되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6). 이러한 위기청소년
의 바람직한 성장과 심리적 안정에 대한 개입이 시급하
다. 특히 청소년들의 다양한 위기는 이 시기의 교육 기회
들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많은 위험 요인들에 노출되어 
비행과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2]. 그러므로 위기청소년의 
위기 극복과 건전한 발달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가정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 인격 및 기
본적인 생활습관이나 행동양식이 형성되므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3]. 반면 이혼으로 
붕괴되는 가정에서 성장기의 청소년 자녀가 겪는 충격, 
갈등, 정서적 혼란, 위축, 지지와 애정결핍 등의 상처는 
도덕적 이탈의 근원이 된다[4]. 따라서 사회의 불안정한 
환경 속에 적절한 교육과 관리 및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
소년은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정서를 지니
고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위기로 인해 어려움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
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청 위탁상담센터에서 교육상
담을 받고 있는 위기청소년 대상으로 심리적 요인인 자
아분화 및 정서표현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위기란 위협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상태로써 갑작스럽
게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에 직면하여 정서적 충격을 받
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5]. 청소년
복지지원법(제2조 제4항, 시행 2019. 3. 19)에는 위기청
소년을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
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규정되어있다. 위기
청소년의 개념은 학술적으로 비행청소년, 문제청소년, 
이탈청소년,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등과 같은 여러 가
지 표현이 혼용되고 있다[6, 7].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
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사회·환경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서 비롯된 문제로 인해 학교와 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정상적인 발달과 성장을 위해 외부의 적절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이라고 정의하
고자 한다. 

청소년의 위기는 긍정적인 삶의 발판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인으로의 삶까지도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 위기청소년들은 심리적, 행동적 
측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등하며, 판단미숙과 우
발적인 언행으로 인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대부분의 위기청소년은 가정해
체 위기에서 양육환경의 어려움과 우발적 충동으로 인해 
다양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8]. 따라서 심리·정
서적인 도움이 요구되는 위기청소년의 어려움을 해결하
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심
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기에는 자아분화가 매우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 다양
한 문제해결력이 더욱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9]. 특히  
원가족자아분화는 위기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완전히 독
립하지 못했을 때 부적응 행동과 대인관계 문제뿐 아니
라, 사회적 퇴행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범죄율 증가 등
으로 이어져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10].

원가족이란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해 오는 동
안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인 삶을 시작한 소속감을 가지
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1]. 원가정에서의 
경험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위기와 밀접히 연계되어있
다[12]. 원가족자아분화란 원가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
시켜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
인관계적 측면과 정서적 기능에서 지적기능이 분리된 정
도인 심리내적 측면의 독립된 정도를 의미한다[13].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분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정실과 김형균[14]의 연구결과 
중학생의 자기분화가 진로결정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진로결
정시 자기분화가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학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탐색과 많은 경험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가정, 학교, 사회적으로 정서인지 분
화 및 자아통합의 자기분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은 일반적인 특성과 자아분화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과 원가족자
아분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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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미는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
과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위기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이 원가족자아분화에 
관련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 경우, 타인과 융합되어 자
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해 대인관계에서 어려
움과 갈등을 겪게 된다[16]. 특히 정서표현성은 위기청소
년의 건강한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정서표현
성의 경험에 따라 청소년들이 선택하는 갈등해결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17]. 정서를 잘 표현하는 사람
은 정서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 다른 사람으
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타인의 정서에도 많
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긍정적인 정서경험과 적절하고 
올바른 정서표현이 매우 중요하다[18]. 홍창희[19]는 정
서표현성을 얼굴표정을 포함한 모든 언어적 혹은 비언어
적 행동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표현
적이고 개방적이며 억제적이지 않은 정도라고 정의하였
다.

정서표현성에 대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김혜나의 연구
에서는 교사의 정서표현성은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 중 
연령, 소속기관 유형, 근무경력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20]. 또한 진옥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인구사회
학적 변인인 성별과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21]. 이러한 연구결과는 위기청소년의 일반
적 특성이 정서표현성에 중요한 상관성이 존재한다고 가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위기 경험을 예방하고 비행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위기청
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자아분화와 정
서표현성의 차이가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기청소년의  원가족자아분화와 정
서표현성을 인지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내적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결과의 의미와 시사점, 제언을 논의하였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자아분화와 정서표현성의 차이를 검정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
자아분화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표
현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년 2월 22일부터 3월 20일까지 U시 

N구 지역의 경찰청 위탁상담센터에서 교육상담을 받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
사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의 취지 및 비밀보장 ,설문참여
에 대한 거부할 권리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자기기
입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자료는 총 142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부정확하거나 무성의하게 응
답한 설문지 19부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12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R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기청소년 표본집단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수인 원
가족자아분화와 정서표현성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각 변수 
간의 그룹 간 평균 차이분석을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
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으며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
였다. 

2.3 측정도구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원가족자아분화, 정서

표현성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항목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2.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조사도구의 요인으로는 ‘성별’, ‘동거하는 보호자 유

형’,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교육을 받고 있
는 위탁기관’ 등 4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성별’은 남녀,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은 부모 ,한 부모(부 또는 모), 조
부모 등으로 분류하였다.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
간’은 거의 없다, 하루에 10분정도, 하루에 30분정도, 하
루에 1시간이상 등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을 받고 있는 
위탁기관’은 청소년 문화센터, 사랑의 교실, Wee 가정형 
센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2.3.2 원가족 자아분화
본 연구에서 원가족 자아분화 조사도구는 Bowen[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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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Characteristics Frequency(N) Ratio(%)

Gender
① Male 36 29.3
② Female 87 70.7

The type of carers living with
① Parents 110 89.4
② One parent (father or     mother) 8  6.5

③ grandparents 5  4.1

Average time spent in conversation with carers per day

① hardly any 5  4.1

② About 10 minutes a day 17 13.8
③ About 30 minutes a day 37 30.1

④ More than 1 hour per day 64 52.0

Agencies entrusted with getting an education

① Youth Cultural Center 56 45.5

② Classroom of Love 50 40.7
③ Wee home-style center 17 13.8

Total 123 100.0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의 자아분화 척도를 한국인의 현실에 맞게 수정한 제석
봉[23]의 척도를 박정희[24]의 연구에서 활용한 것을 적
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단절 8문항, 가족퇴행 7문
항, 가족투사 7문항의 세 하위요인과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24]. ‘ * ’ 표시를 한 문항은 역 채점하였
으며 요인분석에서 12번, 21번 문항은 제외하고 신뢰도
와 타당도가 양호한 20개 문항만 사용하였다. 박정희
[24]의 연구에서 원가족자아분화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가족퇴행 .832, 가족투사 .879, 정서적 단절 .875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원가족자아분화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98의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나 최소 수준인 .6 이상을 만족하므로 측정도구의 신뢰
성을 확보하였다.

2.3.3 정서표현성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표현성 측

정지표는 Gross와 John[25]이 개발한 버클리 정서표현
성 척도인 22문항을 홍창희와 한규석[26]이 번역하고 타
당화한 척도로써 최은숙[27]의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
구를 사용하였다. 정서표현성 척도는 정서표현에 대한 
개인차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총 16문항이다
[24]. 리커트 7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요인분석에서 3번, 
8번, 9번 문항은 제외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한 13
개 문항만 사용하였다. 최은숙[27]의 연구에서는 척도의 
Cronbach's α값은 .89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성 척도의 Cronbach's α값이 .94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4 측정도구의 구성
척도의 구성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명목척

도로, 원가족자아분화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
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리커트 5점 척도, 정서표현
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7
점)’까지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점수
가 높을수록 측정도구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측
정도구의 구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Variable Number of 
questions Measure Prior 

research
Demographic 
characteristics 4 Nominal 

measure

Family of origin 
self-differentiation

22(1*~11*,
13*~19*, 21*)

Likert 
5-point scale

Bowen
(1976)

Emotional 
Expressiveness 16(3*, 8*, 9*) Likert 

7-point scale

 J. J. Gross, O. P. 
John(1997)

C. H. Hong, G. S. 
Han(2007) 
translation

Total number 
of questions 42

(* : inverse questions)

Table 1. Configuration contents of measurement tool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

음의 Table 2와 같다. 위기청소년은 총123명이며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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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istics N Mean SD T / F P-value Scheffe

Gender
① Male 36 3.296 1.247

-1.084 0.284
0

② Female 87 3.540 0.815 0

The type of carers living with
① Parents 110 3.613 0.815

17.434 0.000
a***

② One parent (father or mother) 8 1.819 1.123 b***

③ grandparents 5 2.940 1.266 ab***

Average time spent in conversation 
with carers per day

① hardly any 5 1.150 0.283

57.779 0.000

c***

② About 10 minutes a day 17 2.197 0.936 b***
③ About 30 minutes a day 37 3.624 0.712 a***

④ More than 1 hour per day 64 3.898 0.461 a***

Agencies entrusted with getting an 
education

① Youth Cultural Center 56 3.271 1.035

2.705 0.071

a

② Classroom of Love 50 3.569 0.962 a
③Wee home-style center 17 3.826 0.494 a

*** p<.001, Scheffe's test: a>b 

Table 3. Differences in family of origin differentia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Total N=123)

은 남자36명(29.3%), 여자87명(70.7%)으로 여자의 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은 ‘부
모’가 110명(89.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 부모(부 또
는 모)’ 8명(6.5%), ‘조부모’ 5명(4.1%)으로 확인되었다.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하루에 1시간이상’
이 64명(52%)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루에 30분정도’ 
37명(30.1%), ‘하루에 10분정도’ 17명(13.8%), ‘거의 없
다’ 5명(4.1%) 순으로 분포되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위
탁기관’은 ‘청소년 문화센터’ 56명(45.5%), ‘사랑의 교
실’ 50명(40.7%), ‘Wee 가정형 센터’ 17명(13.8%)으로 
파악되었다.

3.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자아분화의 차이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 자아

분화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위기청소
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자아분화의 차이
는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과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
화시간’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은 ‘여자’ M=3.540, ‘남자’ M=3.296로 원가족 자아분화
의 차이(t=-1.084)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 에 따른 분
석결과의 차이는 ‘부모(M=3.613)’, ‘조부모(M=2.940)’, 
‘한 부모(부 또는 모)(M=1.819)’ 순으로 원가족자아분화
(F=17.43)의 유의미한 정(+)적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보
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
는 ‘하루에 1시간이상’(M=3.898), ‘하루에 30분정
도’(M=3.624), ‘하루에 10분정도’(M=2.197), ‘거의 없
다’(M=1.150) 순으로 원가족자아분화(F=57.779)의 정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위탁기관'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는 ‘청소년 
문화센터(M=3.271)’, ‘사랑의 교실(M=3.569)’, ‘Wee가
정형센터(M=3.826)’로 원가족자아분화(F=2.705, p<.0071)
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사회
학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자아분화의 차이 분석결과는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 과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원가족자아분화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3.3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정서표현성의 차이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표현성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표현성의 차이는 ‘동거하
는 보호자유형’과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정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른 정서표현성의 차이(t=-1.614)는 ‘여자’의 경
우 M=4.681, ‘남자’는 M=4.355로 부(-)적으로 나타났
으며,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거하는 보
호자 유형’에 따른 결과는 ‘부모(M=4.714)’, ‘조부모
(M=4.385)’, ‘한 부모(부 또는 모)(M=2.942)’ 순으로 유
의미(F=20.320)한 정(+)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에 따른 분석결과
의 차이는 '하루에 1시간이상'(M=4.786), '하루에 30분
정도'(M=4.680), ‘하루에 10분정도’(M=4.371), ‘거의 
없다’(M=2.046)로 정서표현성(F=24.815)의 정(+)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을 받고 있
는 위탁기관' 별로는 ‘청소년 문화센터(M=4.484)’,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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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Mean SD T / F P-value Scheffe

Gender
① Male 36 4.355 1.115 -1.614 0.113 0
② Female 87 4.681 0.741 -1.614 0.113 0

The type of carers living with
① Parents 110 4.714 0.656 20.320 0.000 a***
② One parent (father or mother) 8 2.942 1.492 20.320 0.000 b***

③ grandparents 5 4.385 1.347 20.320 0.000 a***

Average time spent in conversation 
with carers per day

① hardly any 5 2.046 0.661 24.815 0.000 b***

② About 10 minutes a day 17 4.371 1.258 24.815 0.000 a***
③ About 30 minutes a day 37 4.680 0.723 24.815 0.000 a***

④ More than 1 hour per day 64 4.786 0.428 24.815 0.000 a***

Agencies entrusted with getting an 
education

① Youth Cultural Center 56 4.484 0.829 2.610 0.078 a

② Classroom of Love 50 4.551 1.015 2.610 0.078 a
③Wee home-style center 17 5.023 0.272 2.610 0.078 a

***p<.001, Scheffe's test: a>b  

Table 4. Differences in emotional express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tal N=123)

의 교실(M=4.551)’, ‘Wee 가정형 센터(M=5.023)’로 정
서표현성(F=2.610, p<.0078)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
른 정서표현성의 차이분석 결과는 ‘동거하는 보호자 유
형’과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정서표현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
른 원가족자아분화의 차이와 정서표현성의 차이에 대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
자아분화의 차이분석 결과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과 ’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에 따른 차이가 긍정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기청소년의‘동거하는 보호자 유형' 에 따른 원가족자
아분화의 차이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유형이 가장 높으
며‘조부모’,‘한 부모’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
부모가정 청소년의 자아분화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28]와 의미를 같이 하였다. 
반면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는 자아분화가 가장 큰 영향
을 주지만 동거가족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29]과
는 상이한 결과로 이는 동거유형보다는 가족관계적 영향
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동거하는 보호자 유

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동거하는 보호자 유
형’별에 따른 차이를 두어 원가족자아분화를 높이는 방
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손가정 조모의 자아
분화 수준의 중요성 및 영향력[30]연구가 본 연구를 지지
하고 있다. 결국 위기청소년의 원가족자아분화는 '동거
하는 보호자 유형’요인을 고려한 효율적인 대처 전략을 
활용하여 위기청소년의 정서·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의 원
가족자아분화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
성의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위기청소년의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에 따
른 원가족자아분화의 차이분석 결과가 긍정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
간’을 충분히 경험할수록 원가족자아분화를 더 높게 인
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아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1]는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의미
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
소로써 자아분화 수준과 관계가 깊다[32]는 선행연구는 
본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주장을 따른다. 이는 위기청소
년의 원가족자아분화는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
해 볼 때, 위기청소년의 문제행동 중재 및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정서와 사고의 균형을 위해 원가족자아분화를 
높일 수 있는 개인 및 부모·가족차원의 심리 상담과 치
료, 관계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활성화 등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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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위기청소년의‘동거하는 보호자 유형' 과 '보호자

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에 따른 정서표현성의 차이분
석 결과는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위기청소년이 지각하는 정서표현성은‘동
거하는 보호자 유형'과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에 따라 즉, 부모와 동거할수록 대화시간을 충분히 갖을
수록 정서표현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양부모가정이 결손가정에 비해 애정의 표
현성, 의사소통 면에서 기능이 원활하다고 보고한 연구[33]
와 의미적으로 일치하였다, 또한 양육자의 공감과 지지
가 자녀의 정서표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선행연구[34]는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한편, 정서를 잘 
표현하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연구결과[35]와도 
맥락을 같이하였다. 그리고 불합리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부모에게 표현하는 장애형제가 있는 비장애 자녀 
연구에 나타난 결과[36] 역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공감과 청소년의 정서표현성 향상 및 
심리적 안녕감 증진의 연구결과[37]도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는 위기청소년의 정서표현성은‘동거하는 
보호자 유형'에서 보호자에 대해 세분화된 선행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본 연구에서는‘부모’와 동거하는 
유형과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충분할수록 
정서표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논의된 바와 같이 위기청소년의 측면에서 위기
청소년의 개인 내적요인(원가족자아분화, 정서표현성)은 
내적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정서와 사고의 균형 및 청소년
기의 발달과업인 건강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인변인을 
통한 원가족자아분화와 정서표현성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지금까지 위기청소년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자아분화, 정
서표현, 대인관계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
서는 위기청소년의 개인변인을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자아분화와 정서표현성의 차이를 분
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기청소년을 돕기 위한 상담적인 개입 방안으로 
원가족자아분화와 정서표현성의 향상을 위해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에 따른, 즉 양부모, 조부모, 한 부모들만을 
위한 각 유형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 및  ‘동거하는 
보호자와 위기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상담, SNS를 
이용한 소통방법’ 등의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의 심리‧정서적 지원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배려
하는 정책적 강화 방안이 있어야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U시 N구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모든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질적 연구를 통해 위기청소년의 원가족자기분화
와 정서표현성의 향상을 위한 보다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략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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